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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 책은 유용한 지적 가치를 담은 사물, 그 이상의 

존재였다. 책은 교육의 바탕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적통로 

역할을 해왔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특정 계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으나, 

점차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품이 

되었다. 과거 지식의 그릇으로서 책이 담고 있는 콘텐츠와 가치가 중요성을 

띠었다면, 소비사회에서는 책이 가진 내용적 의미는 물론 책이라는 물성과 

그것이 놓인 맥락이 상품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 가 <소비의 사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의 

소비자들은 결코 사물 그 자체를 소비하지 않는다1. 사람들은 물건이 가진 

1 차적인 목적이나 기능을 넘어 그것이 담고 있는 기호나 이미지가 매력적인 

상품에 돈을 지불한다. 소비사회로 접어들수록 책 역시 소비가치와 

상품성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책에 

담긴 내용과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주변에 곁가지로 존재하는 무수한 요소들; 

책의 디자인과 출판사의 브랜드적 가치, 출판 마케팅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책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 라이브러리 컨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취사선택(select)하여 판매하는 패션 편집매장이나 리테일 숍에 책이 등장하는 

상황은 서점이라는 전통적인 공간과는 분명 다른 차원에서 책이 소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책을 둘러싼 환경이 다각화될수록 이는 독자들의 전반적인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책을 읽거나 사더라도 그것을 어디에서 만나고, 어떤 과정을 

 
1 장 보드리야르 지음,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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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읽고 사게 되는지는 독자들에게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준다. 저자가 생산한 텍스트(text) 이외의 모든 것을 일컫는 

파라텍스트(paratext)는 주로 책이라는 매체 안에서 기능한다. 제목이나 저자, 

서평, 그리고 비언어적 형태인 판형이나 레이아웃 등을 포함한 북디자인이 

그것이다. 독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파라텍스트를 해석한다면, 이는 

텍스트보다 앞서 경험되는 과정이며 독자와 책이 만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책을 둘러싼 소비사회의 다층적인 변화는 파라텍스트가 점차적으로 

책이라는 매체를 넘어 연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사회에서 책을 둘러싼 맥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독서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책 한 권에 담겨있는 시각언어가 거쳐온 발전과정을 파라텍스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책이 진열되고 판매되는 공간을 소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나아가 독서 경험의 확장을 위해 북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품연구를 진행한다. 텍스트라는 날 것의 상태에 시각적인 

심상을 더해 책이라는 매체로 완결시키는 북디자인은 그 텍스트를 읽게 되는 

독자들의 독서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종이책에서 느껴지는 감동이나 감정이 

무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각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풍부한 독서 체험의 가능성을 실험해본다. 책이라는 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콘텐츠를 시각화하는 과정은 파라텍스트가 한 단계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책과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요어 : 파라텍스트, 소비사회, 오브젝트, 책의 상품화, 독서 경험, 확장 

학번 : 2012 – 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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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책은 활자의 대중화와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일상생활 어디에나 존재하는, 

누구나가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소비품이 되었다. 현재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지식의 담지자 역할을 해 온 책의 내용적 가치와 

소장하는 상품으로서 디자인이 만들어낸 미적 가치가 오랜 시간성 속에서 함께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책을 현대 소비사회의 맥락으로 좀 더 깊숙이 

가져와서 본다면, 그것은 지식을 담고 전달하는 매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과정을 거쳐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향유되는 존재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라이브러리 컨셉을 표방하여 자신들의 브랜드적 가치를 전달하고, 

호텔 로비나 쇼핑공간 등 서점을 벗어난 다양한 공간에서 진열되어 있는 책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책은 단순히 읽히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편집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상품적인 메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정가표시 방식이 표지로 옮겨 왔다는 것은 우리의 책에 대한 태도가 

‘책=내용’이라는 엄숙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책=상품’이라는 데 대한 

떳떳한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2 

 

소비사회에서 책이 하나의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하나의 이미지로 소유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소비성이 짙어질수록 사회의 구성원들은 물건의 내면보다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소비를 통해 갖게되는 기호적인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함께 가져온다고 여긴다.  

 
2 정병규 지음, <정병규의 북디자인>, 생각의 바다, 1995, 48 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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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라는 사물 뒤에 어떤 이야기와 이미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의 맥락은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물이 디자인 과정을 거치고, 광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glamour)이 시각적 또는 언어적인 형태로 재생산된다. 

사물을 둘러싸고 생겨난 이미지에는 한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자본 논리가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한 권의 책을 구매하는 것으로 책에 

담긴 컨텐츠와 그 책이 놓여있는 상황, 책의 디자인이 암시하고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 책을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 들여놓았을 때의 모습 등 책에 얽혀있는 

복합적인 메세지를 읽어낸다. 일련의 상품성과 그 안에 담긴 이미지를 언어로 

보았을 때, 이 언어는 책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사람들이 보다 

많은 책을 갖고 싶어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책이라는 상품에 

담긴 언어는 계속 공고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책이 이미 강한 상품성을 띤 자본주의 시대의 사물을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 상품성이 발달해오면서 책을 둘러싼 시각언어가 어떻게 

소비상황과 조응해 왔는지 분석한다. 텍스트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북디자인의 범주로 파악하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연구한다. 이를 위해 책을 만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져가고 있는 현대적인 환경을 주목하여 살펴본다. 서점은 물론 옷을 파는 

패션매장이나 까페, 인테리어 소품점, 심지어 푸드마켓에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나 쉽게 책을 보고 살 수 있다.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은 어느 소비환경이든 그 맥락에 맞춰 유통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매장을 찾는 소비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책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소비성과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욕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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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과 목적 

 

자본주의에서 물건의 본질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과 그 물건을 

감싸고 있는 컨텍스트(context)3가 상호작용하는 데서 생산된다. 본 논문은 

책이라는 물건이 하나의 오브젝트, 또는 상품으로 기능할 때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책을 둘러싼 주변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책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책이 갖는 현대의 상품성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소비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둘러싼 기호에 대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라는 매체에 북디자인과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디자인이 책을 

상품화하는 데 기능하고 있는 면을 파라텍스트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책이라는 상품의 가치가 예술적인 완벽성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고 상품적 가치를 갖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다. 

 

두 번째로는 책이 어떤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상품으로 발달해왔는지 

알아본다. 북디자인, 특히 표지 디자인이 갖는 광고적인 측면을 사례를 통해 

조사하고, 북디자인이 책의 상품화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디자인이 어떤 

시각 언어와 문화를 생산해 왔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북디자인이 마케팅과 결합되면서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북디자인의 

요소별로 살펴본다. 또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회에서 책은 어떤 맥락을 담고 

 
3 컨텍스트는 우리말로 ‘문맥’, ‘맥락’, ‘연관관계’를 뜻한다. 텍스트와 연관되는 모든 주변 상황을 

말한다. 네이버 문학비평용어사전 참고.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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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고 있는지,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책을 판매하는 환경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맥락을 짚어본다.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의 독자들이 책과 소통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독자들의 독서 경험에 북 

디자인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작품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배경에서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였을 때, 텍스트를 감싸는 파라텍스트의 

정수인 북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책에 작용하게 될지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책이 이미 강한 상징을 갖는 자본주의 시대의 사물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현실을 분석 재정립하여 책과 독자 사이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시각화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의 형태와 그것이 담고 있는 

이미지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시장은 이를 빠르게 포착하여 그에 맞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와 소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현대의 소비사회에서 책과 독자들이 맺는 관계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디자인은 앞으로 어떻게 책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독자들과 책이 맺는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1) 상품에 담긴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는 소비사회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여, 

이런 맥락에서 책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론적인 측면을 정리∙분석한다. 

2) 파라텍스트로서 북디자인의 요소를 살펴본다. 책의 탄생과 표지의 역사 

변천과정을 통해 파라텍스트로서의 북디자인이 어떻게 광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책들이 팔리는 환경을 분석하여, 현대인이 

책과 맺는 관계의 다양성을 살펴본다.  

3) 분석한 사례를 토대로 책과 독자들의 관계 맺기에 시각작업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책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작업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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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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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호를 소비하는 사회 

 

우리는 사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사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소비와 풍부함이라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에 들어와 있다. 

도처에 보이는 사물들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광고나 매스미디어는 우리가 소비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명한 사실이다. 근대 소비혁명이 일어난 이후 이미 일찍이 

‘소비4’라는 활동은 사회생활 속 하나의 구조적인 특색으로 정착되었다. 끝없이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것이 구입되고 이용되는 과정에는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있다. 사물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갖고 싶은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를 전달한다. 사물이 누적되고 소비과정이 

진화할수록 사물은 단순한 생산물의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물질문화는 우리의 원시적 욕망들을 억압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껏 

받아주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우리와 소유물의 관계는 결코 

간단명료하지 않다. 그것은 영악함과 순진함의 복잡한 혼합이다.-데얀 

수직5 

 

데얀 수직의 말처럼 우리와 소유물의 관계에는 많은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 

단순한 필요가치를 넘어 소유물에는 우리의 욕망과 취향, 일상생활의 

표현이라는 요구가 담겨있으며, 나아가 그것은 사회의 문화, 지적인 지위 등을 

나타내는 도구로 기능한다. 소비문화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물건의 

 
4 “소비”란 여기서는 소비재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구입되고 이용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는 전통적인 견해를 확대하고 있다. 그것은 구매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에다가, 

구매에 선행해야 하는 제품개발(product development)및 구매 뒤에 일어나야 하는 

제품이용(product use)을 더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비혁명은 취향, 선호, 구매습관에서의 변화는 

물론 문화와 접한 관련을 맺고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 그랜트 매크래켄 Grant 

McCracken, <문화와 소비 Culture and Consumption>(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6), 29 쪽. 
5 데얀 수직 지음, <사물의 언어>, 14 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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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보다는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이미지나 기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물건에 담긴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장치들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것과 사람들이 맺는 관계 역시 간단하지 않다.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소유하는가? 이것은 소비사회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엄 하게 말하면 사물의 본질이나 사물의 의미작용이 더 이상 이미지보다 

특별히 우월하지 않다. – 장 보드리야르6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가이자 사회 이론가인 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 는 일찍부터 소비사회 이론을 제시하며 물건의 기능보다 기호에 

대한 소비가 증가해 갈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는 소비의 논리는 기호의 

조작으로 정의되며, 사물은 객관적인 목적성과 기능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사물의 좀 더 폭넓은 조합의 한 항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7 사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곧 기호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이고, 소비하는 것 역시 그 사물의 물질적 

유용성이 아닌 기호 가치를 소비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8 여기서의 기호는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상품 본연이 가진 목적을 

달성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이미지 또는 가치 정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가지고 싶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건 

자체와의, 또는 광고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느껴지는 인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상품을 파는 데 있어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기호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브랜딩에 투자를 한다. 

 
6 장 보드리야르 지음, <소비의 사회>, 181 쪽, 인용. 
7 장 보드리야르 지음, <소비의 사회>, 180-181 쪽, 참고. 
8 이정혜 외 9 인 지음, <열두 줄의 20 세기 디자인사>, 디자인하우스, 2004, 195 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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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추어 상품을 홍보해야 하는 광고 역시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계속 진화해가고 있다. 광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로서 남을 사로잡는 

매력(glamour)을 제조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9 광고는 사물의 기호 가치를 

창조하고 확산시켜서 그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도록 한다.10 그리고 일상적으로 

소비의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 역시 자신의 소비활동에 물건의 

필요성을 넘어 어떤 기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소비사회가 가지는 사물에 대한 시각과 소유에 대한 의미는 사물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사물이 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역사의 전개에 

영향을 끼친다. 기호를 내포한 사물이 누적되면서 사물은 단순한 생산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 이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더욱 풍부해진다. 사물의 객관적인 기능보다 그것이 소비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이미지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포장하고 파는 과정에 어떤 

이미지를 부여해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사물을 통해 자신이 얻고 싶은 혹은 얻을 수 있는 분위기나 기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사물의 소유하는 과정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입하기도 한다.   

 
9 존 버거 John Berger, <다른 방식으로 보기 Ways of Seeing>(최민 역, 열화당, 2012), 153 쪽. 
10 이정혜 외 9 인, <열두 줄의 20 세기 디자인사>(디자인하우스, 2004), 199 쪽. 



 18 

 

 

 

 

 

 

 

 

 

 

 

 

 

 

그림���������	
��������������������  1���������	
��������������������  바바라���������	
��������������������  크루거 Barbara���������	
��������������������  Kruger,���������	
��������������������  <I���������	
��������������������  shop���������	
��������������������  therefore���������	
��������������������  I���������	
��������������������  am>,���������	
��������������������  1987���������	
��������������������  

 

바바라 크루거 Barbara Kruger 의 포토몽타주 작업인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I shop therefore I am(1987)>는 소비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강력한 결합을 통해 소비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쇼핑한다 shop’은 쇼핑이라는 

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기호의 집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쇼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상품에 

자신을 투영한다.11 

 

 

 
11 “자아는 소비를 통해서 세워지고 소비가 자아를 표현한다.”(캠벨 Campbell 19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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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물의 누적과 교양화 

 

소비사회의 사람들은 기호 가치를 소비한다. 이는 사물을 ‘필요’가 아닌 문화적 

‘기호’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물에 자연적으로 부과된 기능보다 

문화적으로 해석된 의미작용이 더 활발해 지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문화가 

발달하고 그것이 사회 깊숙이 자리잡을수록 그것에는 문화12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 소비와 문화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이유는 소비를 통해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만들어내고 자신에 대한 관념을 소비를 통해 

구성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소비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문화를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이나 광고, 제품개발 기술 역시 문화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소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 

사회의 의미가 생겨나고 있다.  

 

소비재가 없다면, 현대의 선진사회는 그들의 문화의 재생산, 표현 및 

조작의 주요 수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재화들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제품개발, 광고 및 유행의 세계 자체가 우리 문화우주의 중요한 저자이다. 

…소비재의 의미와 또한 소비과정에 의해 완성되는 의미창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의 발판의 중요한 부분이다.13 

 

이를 볼 때 소비 행위는 문화적인 고려에 영향을 받으며,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디자인과 생산 시스템 역시 문화적인 작업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12 “문화”는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관념과 활동을 의미한다. -그랜트 

매크래켄, <문화와 소비>(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6), 13 쪽. 
13 그랜트 매크래켄, <문화와 소비>(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6), 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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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함의���������	
��������������������  기본적인���������	
��������������������  형태;���������	
��������������������  파노플리(panoplie)와���������	
��������������������  컬렉션(collection)���������	
��������������������  

상점에 들어섰을 때 모아진 비슷한 사물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눈에 단일 

범주로 파악되고, 풍부한 상품의 집합으로 다가간다. 사물 간의 관계나 모아짐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사물의 아우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쇼윈도나 광고, 

기업에서 모여져서 전달되는 사물들은 단순한 사물들의 모임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보다 복합적인 동기부여나 욕구를 자극하고, 서로에게는 보다 

복잡한 초사물(super-object)임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사물들의 

모아짐은 일련의 의미하는 것(signifiants)으로의 지위를 갖는다.14 

 

드럭스토어;���������	
��������������������  분위기의���������	
��������������������  게임,���������	
��������������������  교양화���������	
��������������������  

 ‘책’을 이용한 기호가 등장하고, 서점의 맥락이 다양화되는 현상은 <소비의 

사회>에 등장하는 ‘드럭스토어’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드럭스토어(le 

drugstore)는 소비활동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상품은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사물이 한데 모이면서 기호의 

혼합(l’amalgame des signes)이 발생하고 새로운 의미가 재생산 되기 때문이다. 

문화센터에서 문화가 하나의 기호로 통용되는 것처럼 이 곳에서는 상품의 

교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품을 파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품에 약간의 

회백질(matière grise 두뇌, 지능)을 첨가하여 팔고자 합니다……4 층 건물, 

바, 댄스 홀, 그리고 몇개의 매장, 잡화류, 레코드, 문고판, 지적인 책-어느 

것도 조금씩 갖추어놓습니다 …손님에게 진실로 ‘무언가’를 제공하고 싶은 

것입니다…빠짐없이 모은 레코드와 책에서는 우리사회를 일깨우는 위대한 

사조(思潮)를 찾아볼 수 있고,…따라서 무언가를 더 지닌, 아마도 약간의 

지성과 약간의 인간적 따뜻함을 지닌, 새로운 스타일의 드럭스토어가 

되겠지요.”15 

 
14 장 보드리야르 지음, <소비의 사회>, 18 쪽. 
15 장 보드리야르 지음, <소비의 사회>, 20-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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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럭 스토어는 다양한 상품을 한데 모아놓고 진열해둠으로써 소비 자체의 

활동에 섬세한 ‘분위기’를 전달하게 된다. 이것은 소비 활동이 문화의 일반이고, 

그곳에 진열된 상품 자체 역시 교양화된 집단이며 예술과 여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다시 상품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소비라는 활동의 전반이 드럭스토어에서 ‘분위기’라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책이 매장 

어디에서나 판매되고 있고, 책과 함께 모여있는 다른 사물에게까지도 문화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책 역시 사물로써 교양화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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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의 사물, 책 

 

소비사회에서 책은 어떤 사물적 지위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책은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발달해왔고, 책과 출판을 둘러싼 이야기 안에는 언제나 그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가 존재한다.  

 

책이 귀하고 값비쌌던 시절, 많은 이들은 계몽 혹은 지적 자유를 얻기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서 책을 경배했다. 물론 순수하게 일상에서의 탈출과 

오락을 위해 문학을 즐긴 이들도 있었다. 새로운 것에 탐닉하는 풍조 

속에서 현대 선진국의 독자들은 책을 쉽게 폐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소비 

상품으로 여기곤 한다.16 

 

그리고 이처럼 현재의 책은 소비사회의 문화와 가치에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디자인과 홍보전략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책의 내용과 관계 없이 책이 자신의 

물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 책을 사보고 싶은 충동, 또는 책에 함축된 이미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다면 그것은 소비사회 안의 사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를 생산해내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시각적인 

언어를 통해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사람들에게 책을 사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기 위해 시각적으로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된 

시각언어를 통해 소비사회에서 책이 팔리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6 마틴 라이언스 지음, <책, 그 살아 있는 역사>, 2011, 북이십일 21 세기북스, 12 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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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책과 파라텍스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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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책의 탄생과 표지의 역사 

 

오늘날의 책의 형태와 북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종이의 

근원이 되는 형태는 기원전 3000 년쯤 이집트에서 상형문자를 발명하고 

파피루스 위에 글을 쓴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파피루스는 기록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두루말이(scroll)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값이 비싸고 질기지 않아 단면만 

사용이 가능하였다.17 때문에 적당한 필기 소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1 세기 이후부터 양피지(parchment)의 출현으로 인해 필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양피지는 내구성이 뛰어나 접거나 이어 붙이기 편리했으며 쓴 글을 

지우고 다시 쓰는 것도 가능했다.  

 

 

 

 

 

 

 

 

 

 

 

 

 

 
17 조르주 장 지음, <문자의 역사>, 시공사, 1995, 80p, 참고. 

그림���������	
��������������������  2���������	
��������������������  아케스토리데스의���������	
��������������������  작품으로���������	
��������������������  추정되는���������	
��������������������  퀼릭���������	
��������������������  조각���������	
��������������������  속���������	
��������������������  두루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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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피지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두루마리 형태였던 책은 꿰맨책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 이 후 2~3 세기를 전후해 발명된 코덱스는 책의 역사에 있어 

혁명적인 역할을 한다. 기독교 세계에서 유래한 코덱스는 책의 형태를 두루마리 

혹은 볼루멘에서 낱장을 느슨하게 한데 묶은 제본 형태도 바꾸어놓았다. 

코덱스는 펼쳐서 읽는 긴 두루마리 대신, 넘길 수 있는 책장으로 구성되었다.18  

 

 

 

 

 

 

 

 

 

 

 

 

 

 

 

 

 

 

 

 
18 마틴 라이언스 지음, <책, 그 살아 있는 역사>, 북이십일 21 세기북스, 2011, 8p, 인용. 

그림���������	
��������������������  3���������	
��������������������  파피루스 

그림���������	
��������������������  4���������	
��������������������  나그하마디에서���������	
��������������������  출토된���������	
��������������������  가죽���������	
��������������������  장정된���������	
��������������������  파피루스���������	
��������������������  코덱스의���������	
��������������������  모습(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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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중세시대에 비로소 가죽 커버를 씌우는 제본방식을 갖게 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 표제지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산업혁명기에 들어서야 대중들은 제본과 

장정을 하지 않고도 바로 완성된 책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후 15 세기 중엽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 책의 대량 생산과 보급이 가능해지면서 

책의 역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 때 비로소 가죽 커버를 씌우는 

제본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림���������	
��������������������  6���������	
��������������������  Commonplace���������	
��������������������  Book���������	
��������������������  

(독일,���������	
��������������������  1517-1519)���������	
��������������������  가죽표지 

그림���������	
��������������������  5���������	
��������������������  소설���������	
��������������������  <이름���������	
��������������������  없는���������	
��������������������  가족>의���������	
��������������������  ���������	
��������������������  

양장본���������	
��������������������  형태의���������	
��������������������  표지(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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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대에 표제지가 분리되었으며 산업혁명기에 와서야 대중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제본과 장정을 하지 않고 바로 완성된 책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후 오늘날과 같이책에 하드커버와 종이덮게(dust jacket)을 씌우고 

인쇄하는 방식은 1930 년대 시장의 반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형태라 

볼 수 있다. 19 

 

 

 

 

 

 

 

 

 

 

 

 

 

 

 

 

 

 

 

 
19 이병학, <표지 장식의 역사에 기반한 장식적 디자인 연구 – 16 세기 아라베스크 문양을 

중심으로>, 38p, 참고. 

그림���������	
��������������������  7���������	
��������������������  <Loser���������	
��������������������  Takes���������	
��������������������  All>의���������	
��������������������  첫번째���������	
��������������������  에디션의���������	
��������������������  

종이덮게와���������	
��������������������  하드커버���������	
��������������������  표지���������	
��������������������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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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북디자인에서 파라텍스트(paratext)가 갖는 의미 

 

파라텍스트란 책의 안과 밖 모두에 존재하는 장치와 규칙으로, 책과 저자, 

출판인 그리고 독자 사이를 이어주는 복합적인 매개체이다: 제목, 서문, 

제명, 그리고 출판인의 서평은 책의 사적이고 공적인 역사의 부분들이다.20 

 

 
그림���������	
��������������������  8���������	
��������������������  텍스트와���������	
��������������������  파라텍스트의���������	
��������������������  개념���������	
��������������������  

 

책을 고르고 읽고 경험하는 전반적인 과정에는 책에 담긴 이야기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된다. 책을 구성하는 이야기를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모여 책이 되는데 필요한 주변적인 요소들은 파라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야기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야기를 읽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문학 비평가 제라르 즈네뜨 Gérard 

Genette 에 의하면 책은 텍스트와 파라텍스트가 더해져서 완성되는데, 이 때 

파라텍스트는 ‘텍스트의 맥락을 결정지으면서 책이 완성되는 필수적 요소들’을 

의미한다.21 파라텍스트는 페리텍스트와 에피텍스트의 두 범주로 나뉜다. 이 중 

페리텍스트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파라텍스트의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파라텍스트를 대표하며, 타이포그래피, 종이 선택, 표지, 판형과 같은 출판 상의 

 
20 Gerard Genette, <Parates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21 Gerard Genette, <Parates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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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저자명, 제목, 요약본(please-insert), 헌정사, 제명(epigraph), 서문, 

간제목(intertitle),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페리텍스트는 독자와 책 

사이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북디자인의 관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  9���������	
��������������������  독자와���������	
��������������������  텍스트를���������	
��������������������  연결하는���������	
��������������������  파라텍스트���������	
��������������������  

 

일본의 상점에 가면, 하나의 물건을 팔 때에도 그것의 속포장부터 겉포장까지 

몇 겹으로 감싸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작은 양갱을 얇은 유포지로 감싸고, 

그것을 작은 상자에 담아 다시 종이로 감싼다. 그리고 그것을 얇은 몇겹의 

끈으로 묶어 상품의 tag 를 함께 달고, 이것을 다시 봉투에 담아 준다. 이것을 

책에 대입하여 본다면, 포장 속에 담긴 하나의 양갱은 저자가 생산해 낸 

텍스트이고, 이것을 몇겹으로 감싼 포장이 바로 파라텍스트가 된다. 책을 

포장하는 시각언어를 구성하는 북디자인은 파라텍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똑같은 양갱 맛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겹겹이 쌓인 

파라텍스트는 소비의 경험, 양갱을 먹는 경험의 층위에 영향을 끼친다.22 

 

책의 물성과 상품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책의 곁가지로 존재하는 포장의 

요소들도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포장의 요소 자체가 책의 상품성을 높이는 

 
22 오진경 외 3 인, <타이포그래피 워크샵 09>, 2013, 홍디자인, 133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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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읽더라도 책의 판형과 

포맷, 글의 시작에 있어 접하는 표지의 디자인과 넘기는 종이의 질감 등의 책을 

둘러싼 컨텍스트(context)적인 요소에 따라 독자들의 책에 대한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모든 경험의 요소를 엮는 북디자인이 바로 파라텍스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디자인은 파라텍스트가 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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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상품으로서 책의 역사적인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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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광고 기능을 획득한 표지 디자인 (20 세기) 

 

19 세기 출판업자들이 제본과 인쇄를 동시에 하면서 책 표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디자인이라는 수단이 제품의 상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책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더불어 독자들에게 책의 매력을 전달하는 표지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책은 그 표지가 상품 선전 

포스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여 책을 광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물론 표지는 

책의 일부로서 본문을 잘 반영하고, 책의 분위기를 잘 품어내서 책과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표지를 비롯한 북디자인은 책이 

시장에서 매력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했다.  

 

펭귄북의���������	
��������������������  아이덴티티와���������	
��������������������  광고기능을���������	
��������������������  수행한���������	
��������������������  표지���������	
��������������������  디자인���������	
��������������������  

1935 년도 Allen Lane 과 V.K. Krishna Menon 에 의해 설립된 펭귄 출판사는 

책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북디자인, 특히 표지의 그래픽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펭귄 심볼을 이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면서도 자신들이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브랜딩 전략을 사용하였다. 펭귄 페이퍼백의 표지에 등장하는 

상표는 대중의 시선에 들어온 후 빠르게 기억될 수 있도록 압축적이고 간결한 

단 하나의 상징물-펭귄-이 되었다.23 또한 펭귄 출판사는 로고는 물론 책 

표지에서도 아이코닉한 자신들만의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오면서 업계를 

선도했다. 표지 공간을 3 개의 수평선으로 명확하게 구분한 문고판의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 표지는 책 판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명쾌한 표지 디자인으로 당시 독자들의 시선을 빼앗았고, 

 
23 이병학, <표지 장식의 역사에 기반한 장식적 디자인 연구-16 세기 아라베스크 문양을 

중심으로->, 146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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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람들에게 펭귄 출판사를 각인시키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출판사가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북디자인에 다양한 시도와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어필(appeal)할 수 있는 책의 상품가치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자인은 설립 초기에 회사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를 살려내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24하게 된다. 책의 유려한 표지 디자인과 만족감을 주는 북디자인, 담겨진 

컨텐츠와 이 모든 것을 안목있게 생산해내는 출판사의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책의 상품가치는 상승하고, 다시 출판사와 그 출판사가 만드는 책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24 필 베인스, <펭귄 북디자인>, 2010, 북노마드, 224p, 인용. 

그림���������	
��������������������  10���������	
��������������������  펭귄���������	
��������������������  출판사를���������	
��������������������  대표하는���������	
��������������������  로고���������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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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  펭귄북스가���������	
��������������������  출간한���������	
��������������������  다양한���������	
��������������������  페이퍼백���������	
��������������������  출판물으로���������	
��������������������  ���������	
��������������������  

특유의���������	
��������������������  표지���������	
��������������������  색���������	
��������������������  분류���������	
��������������������  체계를���������	
��������������������  가지고���������	
��������������������  있다.���������	
��������������������  

���������	
��������������������  (녹색은���������	
��������������������  범죄���������	
��������������������  소설,���������	
��������������������  주황색은���������	
��������������������  현대���������	
��������������������  소설을���������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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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책의 표지는 내용을 담아내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한다. 표지를 포함한 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출판사의 이미지와 가치를 좌우할 수 있으며,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로 작용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은 책 

표지가 실제로 광고 지면처럼 사용되었던 예를 보여주는데, 책의 뒤표지에 

자신들의 다른 책을 광고하거나, 책과 전혀 상관없는 상업광고를 실으며 책 

가격을 유지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25 이러한 광고 방식은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책 표지가 가지는 광고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펭귄의 표지는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펭귄은 전통적인 정체성에서 변화를 꾀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방향으로 눈을 돌린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아트 

디렉션을 개입하면서 표지 디자인의 개혁에 나선다. 이러한 시도는 표지 자체를 

상품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차별화하여 책의 판매를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5 위의 책, 32-33p, 참고. 

그림���������	
��������������������  12���������	
��������������������  광고면으로���������	
��������������������  활용된���������	
��������������������  펭귄���������	
��������������������  책의���������	
��������������������  뒷표지���������	
��������������������  -���������	
��������������������  <기독교와���������	
��������������������  세계���������	
��������������������  질서(1940)>,���������	
��������������������  ���������	
��������������������  

<스포츠���������	
��������������������  어드벤쳐(1943)>,���������	
��������������������  <판사를���������	
��������������������  위한���������	
��������������������  꽃다발(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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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 북디자인은 마버 그리드의 도입으로 독자들에게 일관된 펭귄만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하였다. 필요한 

정보들을 경제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여 통일감을 주었고, 그 아래쪽에 

디자이너들이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책 표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통일과 변주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펭귄의 

마버 그리드의 활용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디자인의 수준을 한 껏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림���������	
��������������������  13���������	
��������������������  마버���������	
��������������������  그리드가���������	
��������������������  도입된���������	
��������������������  후의���������	
��������������������  펭귄북���������	
��������������������  디자인���������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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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4���������	
��������������������  펭귄���������	
��������������������  현대���������	
��������������������  시인선���������	
��������������������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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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표지(효과와 효율성) 

기본적으로 타이포그래피는 일관된 톤을 유지하되 제목의 길이에 따른 

적절한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표지의 이미지, 즉 드로잉과 콜라주, 사진 

등은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할 것이다… 명쾌하고 

단순하게 사용된 이미지는 책을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여러 

책들이 판매대에 한꺼번에 뒤섞여 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26 

 

 

위 그림은 앨런 올드리지가 아트 디렉터를 맞은 책 표지로 실제 서점에서 

포스터로 기능했던 사례이다. 이는 실제로 실제로 서점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펭귄의 표지 

디자인이다. 펭귄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이미지보다는 각각의 책 내용에 

집중하여 다양성을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다채로운 이미지와 사진을 

적절히 사용하여 표지가 포스터처럼 기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실제로 표지가 

가지고 있는 상업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디자인이었다.  

 

 
26 위의 책, 98p, 인용, ‘마버 그리드’를 제안한 디자이너 로멕 마버가 펭귄 디자인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제안 내용 중 일부. 

그림���������	
��������������������  15���������	
��������������������  <닥터���������	
��������������������  인���������	
��������������������  클로버(1966)>,���������	
��������������������  <추락(1966)>,���������	
��������������������  <결혼의���������	
��������������������  축복에���������	
��������������������  젖은���������	
��������������������  여자들(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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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6���������	
��������������������  그리드를���������	
��������������������  없앤���������	
��������������������  데이빗���������	
��������������������  펠햄의���������	
��������������������  디자인.���������	
��������������������  ���������	
��������������������  

윗부분���������	
��������������������  공간을���������	
��������������������  제외한���������	
��������������������  나머지���������	
��������������������  모든���������	
��������������������  것을���������	
��������������������  ���������	
��������������������  

디자이너와���������	
��������������������  일러스트레이터에게���������	
��������������������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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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펭귄은 계속해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자신들의 북디자인을 

진화시켰다. 때로는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통해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가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과감한 

그리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펭귄은 초기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문고판 

레이아웃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명확히 대중에게 알렸다면, 이후 자유롭고 

예술성이 높은 북디자인을 통해 수준 높은 북디자인 자체를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로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17���������	
��������������������  위대한���������	
��������������������  사상���������	
��������������������  시리즈의���������	
��������������������  일부.���������	
��������������������  ���������	
��������������������  

두가지���������	
��������������������  컬러가���������	
��������������������  절제되어���������	
��������������������  사용되었으며,���������	
��������������������  ���������	
��������������������  

넓은���������	
��������������������  독자층을���������	
��������������������  공략하기���������	
��������������������  위해���������	
��������������������  판형을���������	
��������������������  작게하고,���������	
��������������������  

100쪽이���������	
��������������������  넘지���������	
��������������������  않도록���������	
��������������������  디자인���������	
��������������������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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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북디자인의 진화; 마케팅과의 결합 

 

출판업자들은 책이 내용만으로는 승부하기 어려운 상품이 되어버린 것에 

동의하고 북디자인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시장에서의 북디자인은 

순수예술이라기 보다는 책의 상품적 매력을 높이기 위한 상업예술로서의 

성격을 띤다. 시장의 반응을 보다 더 잘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북디자인이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출판 마케팅이 북디자인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디자이너는 서점의 판매대에 진열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독자에게 

책을 새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디자인하는 책이 어떤 

종류의 책들과 함께 진열되고 독자들에게 보여지는지, 책을 홍보하는 수단과 

어떻게 어우러질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누가 어떤 장소에서 책을 읽을지, 

왜 그 책이 출간되었고 어떤식으로 독자들에게 책의 매력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염두해 두어야 한다.  

 

띠지의���������	
��������������������  등장���������	
��������������������  

띠지는 책의 표지 일부를 한번 더 둘러싼 광고지로 표지에 넣기에는 애매한 

광고 문구들이 들어가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역할을 한다. 서점에서 책을 보고 

만지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광고매체로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90 년대 초 일본의 띠지광고를 김영사에서 도입한 이후로 꾸준히 쓰이고 있는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다. 띠지는 전체적 미를 추구하는 디자인의 

일부로서 당당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실제로 독자가 띠지의 문구를 보는 

순간 이 책을 꼭 사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27  

 

 

 

 
27 한기호 지음, <책은 진화한다>, 2008,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03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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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지 카피는 내용은 확인하지 않아도 팔릴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이 

핵심이다. 내용을 나열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적고 쓸데없이 길어지기 

쉽다. 전략적으로 TV 등 매스컴에서 점점 책이 언급되게 해 두고 ‘TV 에서 

대단한 화제!’ ‘모두가 눈물 흘린 한권’ 이라는 내용의 띠지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28  

 

 

 

 

 

 

 

 

 

 

 

 

 

 

 

 

 

 

 

 
28 이카리 하루오, <이 책은 100 만부 팔린다>의 ‘띠지가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가?’라는 글을 

2 차 인용함.  

그림���������	
��������������������  18���������	
��������������������  북디자인의���������	
��������������������  일부로���������	
��������������������  자리잡은���������	
��������������������  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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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도쿄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요시오카 히데노리가 디자인한 

세이카이샤 신서로 젊은이에게 스스로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지적’무기’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총서이다. 29  북디자인은 표지의 요소는 

최소화되어, 간결한 타이포그래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조응하는 띠지는 

활동적이고 경쾌한 타이포그래피가 사용되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필요에 따라 만화나 사진이 삽입되기도 한다. 책의 표지가 상품을 광고하는 데 

주요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책 내용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상업적 정보는 주로 띠지에 등장한다. 세이카이샤 신서의 경우에는 같은 

총서에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띠지의 디자인과 그것이 책 표지와 어떻게 

어우러지는 지를 잘 보여준다. 

 

 

 

 

 

 

 

 
29 일본 <세이카이샤 신서>의 책 표지와 띠지 디자인, 출처: 2013 타이포잔치. 

 http://typojanchi.org/2013/kr/duality_kr/#contents  

그림���������	
��������������������  19���������	
��������������������  세이카이샤���������	
��������������������  신서의���������	
��������������������  커버와���������	
��������������������  띠지���������	
��������������������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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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판사의 프로모션에 대한 이해 

 

출판사들 간에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책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다양화하고 있다. 그 방식은 명품 책을 만들기 위해 북디자인에 치중하기도 

하고, 유명 해외 작가의 판권을 사서 사인회를 통해 이벤트 행사를 열고, 책을 

사면 경품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출판사의 프로모션이 강화되는 현상은 책의 

내용보다는 광고가 될 만한 요소, 팔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더 집중되어 있다.  

 

 

한 예로 국내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색채가 없는 다자카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가 국내 출간 되던 날 선착순 이벤트 행사가 있었다. 이는 

서점이 원래 여는 시간보다 두시간 반이나 늦은 정오부터 책을 팔며 연출했다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책을 사면 

영화표 경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반액 할인을 하는 출판 마케팅은 

책이 이미 마케팅이 크게 개입되는 상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  20���������	
��������������������  무라카미���������	
��������������������  하루키���������	
��������������������  소설���������	
��������������������  출간���������	
��������������������  일에���������	
��������������������  진행된���������	
��������������������  선착순���������	
��������������������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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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미지 소비와 결합되는 오브젝트로서의 책 (21 세기, 현재)  

  

콘텍스트가 있어야만 비로소 컨셉트가 사는 것이다. 메시지가 고객 

마음속에 정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콘텍스트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이 갖는 콘텍스트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하고 설계된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예리한 컨셉트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0 

 

현대의 소비자들은 물건의 구매하는 행위에 단순한 상품 자체의 필요성을 넘어 

자신들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이라는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자들도 상품 자체의 목적성 보다는 그것을 담고 포장하는 

컨텍스트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여 고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줄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그것이 놓여진 장소나 맥락, 

제공받을 수 있는 브랜드 경험에 따라 소비과정의 질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왜 기업들이 자신들의 브랜드 스토리 담은 책을 출간하는 브랜딩 전략을 펼치고,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매장에 책을 들여놓을까? 이는 분명 

책이 판매될 때 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강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진열되는 

오브젝트로서 책이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소비되는 책의 물성은 

과거의 책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0 아쿠츠 사토시, 이시다 시게루 지음, <콘텍스트 브랜딩>, 2003, 나남출판, 158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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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	
��������������������  magazine 을���������	
��������������������  판매하는���������	
��������������������  American���������	
��������������������  Apparel���������	
��������������������  

 
그림���������	
��������������������  21���������	
��������������������  자신들의���������	
��������������������  정치적���������	
��������������������  성향을���������	
��������������������  브랜딩에���������	
��������������������  반영하는���������	
��������������������  아메리칸���������	
��������������������  어패럴���������	
��������������������  

 

아메리칸 어패럴은 전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캐쥬얼 의류 브랜드로 

젊은이들의 문화와 패션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브랜딩에 담는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와 그들이 사용하는 시각문화는 아메리칸 어패럴의 

정체성을 만들며, 특별한 로고없는 그들의 옷에도 이야기를 부여한다. 아메리칸 

어패럴은 자유와 표현의 권리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현하고, 게이를 찬성하는 

그들의 견해를 ‘Legalize Gay(게이를 합법화한다)’라는 문구에 담아 티셔츠로 

생산해 팔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아메리칸 어패럴은 게이 잡지인 

‘BUTT Magazine’을 자신들의 상점에서 팔기 시작한다. 

 

우리의 많은 종업원과 고객은 자신들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게이의 권리 보호를 지지하는 

우리의 의견을 강경하게 밝힌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게이의 문화 

출판물인 BUTT Magazine 을 가져오는 것을 멈추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했으며 오늘까지도 계속 우리의 상점에 들여놓고 있다. 31 

 

 
31  http://www.americanapparel.net/aboutus/political/legalize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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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 Magazine’은 2001 년 Gert Jonkers 와 Jop van Bennekom 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이들의 

사진, 인터뷰, 아트웍, 라이프 스타일 등을 싣고 있다.32 이 잡지가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잡지라는 매체가 브랜드 스토리에 이용되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판업계에서는 아메리칸 어패럴이 

메인스트림에 반하는 게이잡지를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매우 

영리한 비즈니스적인 움직임이었으며, 이것이 아메리칸 어패럴에도 도움이 

되는 전략이었다고 판단하다. 자신들, 브랜드가 추구하는 성향을 책, 잡지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세련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잡지의 표지에서 드러나는 강렬한 이미지는 아메리칸 

어패럴의 시각 아이덴티티와 잘 맞는 것은 물론, 이것을 상점에 들여놓음으로써 

아메리칸 어패럴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브랜드가 자유롭고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특정 브랜드 상점에 등장하는 

책은 팔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브랜딩에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의도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32 http://en.wikipedia.org/wiki/Butt_(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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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2���������	
��������������������  BUTT���������	
��������������������  Magazine���������	
��������������������  표지를���������	
��������������������  모아놓은���������	
��������������������  라이브러리���������	
��������������������  이미지���������	
��������������������  

(http://www.buttmagazine.com/librar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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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  가치로���������	
��������������������  상품성이���������	
��������������������  높아지는���������	
��������������������  책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해 온 책에 담긴 아날로그적 가치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술성과 결부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낳기도 한다. 책이 가진 전통성, 역사성이 예술과 만나는 경우 현대사회에서는 

더 큰 가치를 지닌 사물이 되는 것이다. 독일의 출판인 게르하르트 슈타이틀 

Gerhard Steidl 의 작업은 이러한 가치를 잘 보여준다. 그는 책과 종이에 예술적 

가치를 담아 꾸준히 아트북을 만들고 있으며, 패션이나 사진, 문학 분야의 

전문가들, 상업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종이 책의 존재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그림���������	
��������������������  23(왼쪽부터)���������	
��������������������  ���������	
��������������������  

<The���������	
��������������������  Little���������	
��������������������  Black���������	
��������������������  Jacket>과���������	
��������������������  ���������	
��������������������  

<On���������	
��������������������  The���������	
��������������������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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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칼 라거펠트와의 협업을 통해 ‘The Little Black Jacket’이라는 책을 

만들어 샤넬의 아이콘인 작은 검정 자켓을 재해석해 보여주었으며 이는 

2012 년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또한 잭 케루악의 

소설 온더로드를 모티브 삼아 에드 루쉐와 작업한 ‘온더로드(On the road)는 

300 권 한정판으로 가격이 천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또한 슈타이틀은 작업과정을 담은 과정이나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전달한다. 이러한 도큐먼트 자료를 통해 슈타이틀의 책과 종이가 가진 

장인정신의 스토리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며, 다른 책들과는 차별된 예술적 

가치를 갖게 된다.  

 

  

 

 

 

그림���������	
��������������������  24���������	
��������������������  <On���������	
��������������������  The���������	
��������������������  Road>의���������	
��������������������  제작과정을���������	
��������������������  보여주는���������	
��������������������  도큐멘트���������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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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Passion 은 제향사 게자 쉔 Geza Schoen 이 디자인한 갓 인쇄된 책의 

잉크 냄새향을 담은 책으로, 칼 라커펠트가 포장 디자인에 참여하였다. 이 책은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운 책 같지만, 책장을 넘겨보면 평범한 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책 속에는 활자 대신 향수가 들어있고, 여기서 책은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향수 자체를 품은 포장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것은 향수라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쌀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로 작용하는 

책으로, 이 자체가 하나의 파라텍스트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25���������	
��������������������  Paper���������	
��������������������  Passion���������	
��������������������  향수와���������	
��������������������  ���������	
��������������������  

책���������	
��������������������  형태를���������	
��������������������  가진���������	
��������������������  패키지 



 52 

라이브러리���������	
��������������������  컨셉의���������	
��������������������  등장���������	
��������������������  

요즘에는 기업이 직접 라이브러리를 짓고 고객에게 브랜드의 가치가 담긴 

공간을 제공하거나, 매장 안에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책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만드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굳이 서점이라는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은 브랜드적 

가치와 책이 갖는 문화적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세련되고 교양화된 공간으로 

승격하게 된다. 라이브러리 컨셉의 핵심은 기업이 자신들의 브랜드가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심에는 책이라는 매체가 

자리하고 있다.  

 

 
그림���������	
��������������������  26���������	
��������������������  가회동에���������	
��������������������  위치한���������	
��������������������  현대카드���������	
��������������������  디자인���������	
��������������������  라이브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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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7���������	
��������������������  다양한���������	
��������������������  디자인���������	
��������������������  서적이���������	
��������������������  오브젝트처럼���������	
��������������������  진열되어���������	
��������������������  있다.���������	
��������������������  

 

현대카드는 가회동에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아날로그의 

감성이 묻어나는 가회동을 선택하여 도서관을 짓고, 각 디자인 분야별 관련 

서적과 희귀본 컬렉션을 전시하며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컨셉을 명확히 하였다. 

이 공간은 현대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개방되는데, 디자인 전문 라이브러리로 

컨셉을 잡은 것은 현대카드가 자신들의 브랜드에 문화를 지향하는 이미지를 

담으려는 것과 관련이 깊다. 전통적인 공간의 선택과 디자인 서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현대스러움’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브랜드 철학 스토리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브랜드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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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  라이브러리,���������	
��������������������  애술린���������	
��������������������  부티크���������	
��������������������  

 

 

 

 

 

 

 

 

 

 

그림���������	
��������������������  28���������	
��������������������  책들이���������	
��������������������  전시작품처럼���������	
��������������������  ���������	
��������������������  

진열되어���������	
��������������������  있는���������	
��������������������  애슐린���������	
��������������������  부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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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에 들어온 프랑스 명품 서적 브랜드 애술린(ASSOULINE)은 세계 3 대 

아트북 출판사로 꼽히며,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들의 비주얼이 담긴 브랜드 북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샤넬, 루이비통, 디올, 까르띠에 등 명품 브랜드들이 

애술린과 함께 책과 광고를 제작하고,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아트북 역시 

제작되고 있다. 갤러리아의 애술린은 패션 라이브러리 형식을 갖춘 부티크,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부티크 안에 진열된 책은 각종 문화서적들 

중심이며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전시와 감상 위주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애술린이라는 공간 자체에 고품격 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33  

 

라이프스타일���������	
��������������������  컨셉���������	
��������������������  스토어,���������	
��������������������  10꼬르소꼬모의���������	
��������������������  북샵���������	
��������������������  

패션 편집스토어와 까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셀렉(select)하여 운영하는 

10 꼬르소꼬모는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디자이너, 아티스트, 주목받는 국내 

신진 작가의 서적 위주로 매장 내에서 북샵을 운영한다. 북샵 매장 안에 

까페에서는 와인과 요리와 관련된 책을 판매하기도 한다. 서적종류는 주로 

패션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그래픽디자인, 현대미술과 10 꼬르소꼬모의 

전반적 디자인을 담당하는 아티스트 크리스 루스 작품집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34 이렇듯 라이프 스타일 편집샵에서 매장 안에 따로 북샵을 운영하는 까닭은 각 

분야의 서적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목적을 물론, 자신들의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3 http://blogdegalleria.tistory.com 
34
���������	
��������������������  Ceci, ‘서점, 패션을 입다. 문화복합공간으로의 변화’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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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9���������	
��������������������  꼬르소꼬모내에���������	
��������������������  위치한���������	
��������������������  북샵의���������	
��������������������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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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분석 및 북디자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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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례분석  

 

Taschen���������	
��������������������  

독일의 아트북 전문 출판사인 Taschen 은 미술, 사진, 디자인, 건축, 실내장식 

분야의 책을 저렴하게 펴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매장을 통해 프린트물이 가진 매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모던한 

분위기의 런던 매장은 책의 디스플레이나 매장의 분위기를 통해 단순한 서점 

이상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파리의 매장은 서점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하나의 

그림처럼 전달 될 수 있도록 액자의 프레임을 인테리어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책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을 넘어, 독자들이 그것을 만나고 

느끼는 경험 자체에도 디자이너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이 

독서의 경험을 다른 층위로 이끈다는 점에서 책에서 나온 파라텍스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림���������	
��������������������  30���������	
��������������������  Taschen 의���������	
��������������������  런던매장���������	
��������������������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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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  31���������	
��������������������  Taschen 의���������	
��������������������  빠리매장���������	
��������������������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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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  1984���������	
��������������������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출판사 1984 는 다목적 문화를 

교류하는 문화공간 1984 를 만들었다. 출판 브랜드인 1984 는 출간 도서는 

물론 관련된 상품이나 브랜드를 독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편집샵과 

까페와 연계된 문화공간을 운영한다. 책에 대한 독자의 경험을 넓히기 위해 

독자들이 컨텐츠를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예술, 음악, 패션, 라이프를 기반으로 문화적 소통의 장을 열고 있으며, 책을 

새로운 컨텐츠로 재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책을 통한 독서를 통한 1 차적 경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무형의 감정과 

기억을 유형의 상품과 연계하여 보다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들은 1984 라는 공간에서 책의 컨텐츠는 물론, 그것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물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책에 담긴 컨텐츠를 공간과 

사물로 풍부하게 풀어진 일체는 파라텍스트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독자들에게 다층적인 독서 경험을 전달한다.   

그림���������	
��������������������  32���������	
��������������������  문화공간���������	
��������������������  1984 는���������	
��������������������  까페와���������	
��������������������  편집숍이���������	
��������������������  결합된���������	
��������������������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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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3���������	
��������������������  1984���������	
��������������������  내부의���������	
��������������������  모습과���������	
��������������������  판매되고���������	
��������������������  있는���������	
��������������������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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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단편 문학 작품의 북디자인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선에서 3 편(어셔가의 몰락,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황금벌레)을 뽑아 시리즈로 북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각 시리즈별로 그래픽 

모티브와 컬러를 정하여, 소설의 주된 심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어셔가의 몰락은 음습하고 칙칙한, 그러나 환상적인 집의 분위기를 망점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몰락되어 가는 어셔가의 이미지를 제목의 

타이포그래피에 담았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굴뚝재와 

오랑우탄이라는 소설 속 소재를 주요 모티브로 선택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정황을 추상적인 선의 느낌으로 표현했다. 세번째 황금벌레는 숲 속 나뭇가지 

끝에 걸린 해골을 찾아 암호를 해독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비 스러운 숲의 

이미지와 해골의 느낌을 형상화했다.  

 

그림���������	
��������������������  34���������	
��������������������  Poe���������	
��������������������  시리즈���������	
��������������������  단편���������	
��������������������  에디션���������	
��������������������  디자인���������	
��������������������  (130x19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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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설의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심상을 북디자인 하는 컨셉으로 활용하여 

그것이 파라텍스트에 표현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특히 시리즈임을 감안하여 

세 종류의 표지에서 소설의 제목을 타이포그래피에 형상적으로 표현하여 

개별성을 부여하였다.  

 

 

 

 

 

 

 

 

 

 

 

 

 

 

 

 

 

 

 

 

 

 

그림���������	
��������������������  35���������	
��������������������  <어셔가의���������	
��������������������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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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6���������	
��������������������  <모르그가의���������	
��������������������  살인���������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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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7���������	
��������������������  <황금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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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컨텐츠를 모티프로 활용한 패턴북 

 

  

이탈로 칼비노 Italo Calvino 의 소설인 <우주만화 Le Cosmicomics>는 25 개의 

단편의 묶음으로 되어있으며, 과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이야기를 환상적인 

문체로 다루고 있다. 이탈로 칼비노는 현실의 다양한 의미를 포착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주만화> 중 하나의 단편인  ‘색깔없는 시대’로 

패턴북을 작업하였다. 이탈로 칼비노는 머릿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이야기로 전개하였고, 이것을 재료로 다시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색깔에 매료된 주인공인 ‘크프우프크 Qfwfq’와 흑백을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아일 Ayl’이라는 두 캐릭터가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모티프를 얻어 다양한 패턴으로 디자인한 작업이다. 

 

그림���������	
��������������������  38���������	
��������������������  <색깔없는���������	
��������������������  시대>���������	
��������������������  패턴북���������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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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9���������	
��������������������  패턴���������	
��������������������  디자인의���������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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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리즈 표지 디자인 

 

 
그림���������	
��������������������  40���������	
��������������������  2500Q���������	
��������������������  표지���������	
��������������������  디자인���������	
��������������������  (190���������	
��������������������  x���������	
��������������������  260���������	
��������������������  mm)���������	
��������������������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하여 세 가지 시리즈의 표지 디자인을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문법책으로 ‘Grammar 2500Q’의 타입페이스와 부호, 컬러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시리즈별로 통일감이 있으면서 단계별로 시각적인 

차이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품의 표지로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표지의 전면에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그래픽을 크게 위치시켰고, 

컬러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같이 매대에 

놓여지는 문법책들이 대부분 어두운 컬러와 정형화된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차별되어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띨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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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최종작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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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독서경험의 확장가능성 

 

책을 읽는 활동인 독서(reading)를 통해 독자는 책과 관계를 맺게 된다. 독서의 

경험은 실제 텍스트를 접하기에 앞서 다양한 주변요인들에 의해 촉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35 독서는 책을 마주하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되며, 책을 

고르고 만지고, 훑어보면서 책이라는 물건과 교감을 하게 된다. 책에 사용된 

종이질감이나 책의 무게, 레이아웃이나 서체 등의 디자인 요소들과 책을 읽는 

환경 등 순간의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독서활동’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텍스트를 읽고 흡수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독자는 이 

때 텍스트와 행간 사이에서 읽기와 쉼을 반복하면서 독서의 세계로 나아간다.  

 

 

 

 

 

 

 

 

 

 

 

 

 

 
35 <북디자인의 새로운 관점으로서 파라텍스트성(paratextuality)에 대하여>, 오진경, 

학위논문(석사), 홍익대학교, 2010, 120-121 쪽, 참고. 

 

독서 활동을 통해 독자는 책과 관계를 맺는다.

책

Book

독서

Reading

독자

Reader

독서

Reading

파라텍스트

Paratext

텍스트

Text

그림���������	
��������������������  41���������	
��������������������  독서���������	
��������������������  활동은���������	
��������������������  파라텍스트를���������	
��������������������  통해���������	
��������������������  텍스트를���������	
��������������������  만나는���������	
��������������������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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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읽거나, 책장의 빈 공간을 느끼고 책장을 넘기는 찰나에도 독자와 책 

사이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맺기가 형성되며, 이는 다시 독서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텍스트보다 먼저 시각적인 영역을 관할하는 

북디자인을 보고, 느끼게 된다. 이를 볼 때 저자가 쓴 날 것의 텍스트에 심상을 

더해 책이라는 매체로 완결짓는 북디자인은 사람들의 독서 경험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북디자인의 작업은 저자와 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보다 알맞은 목소리와 톤으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독자와  책을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북디자인은 책에 대한 이해를 원활히 하고, 

그 과정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림���������	
��������������������  42���������	
��������������������  파라텍스트의���������	
��������������������  확장을���������	
��������������������  통한���������	
��������������������  독서경험의���������	
��������������������  증대���������	
��������������������  

 

 

텍스트와 파라텍스트의 관계에서 텍스트 외에 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파라텍스트가 되고, 이것이 독자와 책의 소통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의 텍스트에 담겨있는 생각이나 내용을 외연화하는 작업은 통해 독자들이 

책을 만나는 방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책은 물론 그 안의 콘텐츠까지 

외연화할 수 있는 오브젝트로 해석하여 텍스트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독서 경험의 확장은 책의 컨텐츠를 통해 느끼는 무형의 감정과 

생각들을 보다 유형화하고, 직접 느끼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경험으로 

환원시켜볼 수 있다. 텍스트를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화하는 북디자인은 

파라텍스트의 요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파라텍스트가 독서 경험에 

무형의 감정과 기억을 
제공받는다.

책을 통한
1차적 독서

확장된
파라텍스트

경험

텍스트의 외연화 및 현실화

컨텐츠 재생산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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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디자인의 영역은 보다 넓게 형성될 수 있다. 

즉, 독서라는 활동을 풍부하게 하는 북디자인은 단순히 본문을 조용히 

뒷받침하는 전달 수단에 그치지 않고, 텍스트라는 재료를 통해 스스로 독자에게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자의 글을 재료로 하여 그 속에 

숨어있는 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꺼내 시각적으로 독자들에게 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공간을���������	
��������������������  통해���������	
��������������������  텍스트가���������	
��������������������  확장된���������	
��������������������  사례���������	
��������������������  

 

알랭드 보통의 A week at the airport(공항에서 일주일을)는 런던 히드로공항의 

터미널 5 의 소유주가 작가에게 직접 제의한 에세이 프로젝트이다. 대합실에 

책상을 놓아주고, 작가가 일주일 동안 공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free 

pass 를 주어 공항의 일상에 대한 기록을 담아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작가가 

직접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항의 모습을 요약해서 쓰고, 공항에 온 

그림���������	
��������������������  43���������	
��������������������  알랭드���������	
��������������������  보통의���������	
��������������������  <A���������	
��������������������  week���������	
��������������������  at���������	
��������������������  the���������	
��������������������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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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삶의 연상해서 쓰거나 그모습을 사진에 담아내면서 사회 일상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만들었다. 특정 공간에 대한 기록을 저자에게 직접 제의하는 

것으로 텍스트가 확장되었으며, 이것은 시각화 작업을 하는 북디자이너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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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작업 대상의 선정  

 

 

 

 

 

 

 

 

 

 

 

문학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저자와 독자 간의 소통이 자유롭게 

촉발될 수 있는 장르이다. 문학은 단순히 저자가 독자에게 내용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 독자의 소통을 통해 그 의미가 커질 수 

있다. 때문에 독자는 저자가 쓴 글을 통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쓰이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상상하면서 자신의 독서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저자가 글로 

옮기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독자는 행간을 통해 읽어낼 수 있으며, 그 

지점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되기도 한다.  

시 수필희곡
“

소설

감흥이나 사상 

따위를 함축적

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

사실 또는 작가

의 상상력에 바

탕을 두고 허구

적으로 이야기

를 꾸며 나간 산

문체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

을 생각나는 대

로 쓴 산문 형식

의 글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

를 기본 수단으

로 하여 표현하

는 예술 작품

문학

쓰인 글

쓰이지 않은 글

쓰이지 않은 의미를 독자가 어떻게 읽어
내느냐에 따라 문학 작품의 진정한 가치
가 달라진다.

“독자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다”, 사르트르

그림���������	
��������������������  44���������	
��������������������  문학의���������	
��������������������  종류와���������	
��������������������  해석의���������	
��������������������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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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영역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시, 소설, 

희곡, 수필이 문학의 4 대 장르를 구성하고 있다. 시는 압축된 언어로, 소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독자에게 말을 걸며, 희곡은 대화를 통해, 수필은 

담담한 서술체로 일상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 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문학의 

4 대 장르 중 함축성과 서술성이 시와 수필의 중간에 있는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설을 통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인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설의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해석하여 독자들의 독서 경험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독자 스스로가 문학 작품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며, 자기 스스로 누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각적인 읽기와 

콘텐츠의 유형화는 실제의 현실 공간 안에서 저자의 텍스트를 해석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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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대상이 되는 소설은 영국의 현대 소설 작가인 마크 해던 Mark 

Haddon 의 장편 소설인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

Time(한밤 중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004)을 선정하였다. 이 소설은 

2003 년 출간되었으며,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2004 년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휘트브래드 대상’을 포함하여 17 개의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마크 해던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무겁지 않은 문체로 일상적인 생활과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소설은 액자 소설로 구성되어있으며, 자폐증의 일종인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주인공 크리스토퍼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15 살 소년인 크리스토퍼는 옆집의 강아지가 죽은 의문의 사건을 추리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증후군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데, 작가는 개가 살해된 

장면을 재미있고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거꾸로 단조롭고 무덤덤한 

목소리의 야스퍼거 증후군 소년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증후군을 가진 

그림���������	
��������������������  45���������	
��������������������  마크���������	
��������������������  해던의���������	
��������������������  장편소설���������	
��������������������  <The���������	
��������������������  Curious���������	
��������������������  

Incident���������	
��������������������  of���������	
��������������������  the���������	
��������������������  dog���������	
��������������������  in���������	
��������������������  the���������	
��������������������  Nigh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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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보통사람과 비슷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사교적인 사회관계를 맺는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 

소설이 현대 질병을 다루고 있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자기만의 세상이 분명한 소년의 목소리가 시각적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작업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자기만의 세상이 분명한 크리스토퍼는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작가는 1 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소년에게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각각의 사건마다 

크리스토퍼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가 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흥미롭게 

전개되어가는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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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콘텐츠의 시각화 

 

컨텐츠를���������	
��������������������  활용한���������	
��������������������  그래픽���������	
��������������������  모티프의���������	
��������������������  개발���������	
��������������������  

소설의 주인공인 크리스토퍼는 사물을 판단하고 기억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다. 무엇이든 순서를 

가지고 정렬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물을 관찰한 결과에 나름대로의 의미부여를 

해서 따르기를 즐긴다. 모든 것을 정확한 수치나 목록으로 이해해야 마음이 

편안해 지는 크리스토퍼는 자신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점점 성숙해져간다. 정확성과 질서, 패턴을 좋아하는 

크리스토퍼의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것을 

작업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소설에 드러난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에 대한 

컨텐츠를 작업의 단서로 삼고 그것을 확장시켜 독자들의 독서 경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3.
My name is Christopher John Francis Boone. I know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eir capital cities and every 
prime number up to 7,057.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 존 프란시스 분이다. 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수도
들을 알고 있고, 7507까지의 모든 소수를 기억하고 있다.

11.
“How old are you?” he asked.
I replied, “I am 15 years and 3 months and 2 days.”
"너 몇살이냐?" 
"태어난지 15년 3개월하고 2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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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hapters in books are usually given the cardinal numbers 
1, 2, 3, 4, 5, 6 and so on. But I have decided to give my 
chapters prime numbers 2, 3, 5, 7, 11, 13 and so on 
because I like prime numbers... Prime numbers are what is 
left when you have taken all the patterns away. I think 
prime numbers are like life. They are very logical but you 
could never work out the rules, even if you spent all your 
time thinking about them.
책을 나누는 장은 자연수로, 그러니까 1,2,3,4,5,6…… 이런 순서로 나간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장들을 소수인 2,3,5,7,11,13 등으로 붙여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소수를 
좋아하니까. 소수는 모든 규칙들을 지우고 났을 때 남는 수다. 나는 소수가 인생과 같다고 
생각한다. 소수들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당신이 한평생 생각하더라도 소수가 만들어지는 
규칙은 결코 알아 낼 수 없다.

23.
I said that I needed to keep my watch on because I needed 
to know exactly what time it was.
나는 시계를 계속 차고 있어야 몇 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67.
I tried doubling 2’s again, but I couldn’t get past 2 , which 
was 32768.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2의 제곱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나는 2의 
15제곱인 33,554,432까지 계산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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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 주인공의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인용하여, 

이것을 시각화의 실마리로 설정하였다. 이 소설은 소설 속에 소설이 등장하는 

액자구성을 취하고 있어, 소년은 자신이 추리해가는 과정을 소설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소년은 자신의 취향과 성향을 반영한다. 무엇이든 숫자나 리스트, 

179.
질서와 패턴이 있는 뭔가가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나는 그 지시에 순서대로 따르기만 하
면 되기 때문이다. 

211.
“It’s 451c Chapter Road, London NW2 5NG. And 
sometimes you can write it 451c Chapter Road, Willesden, 
London NW2 5NG.”
"그곳은 런던 NW2 5NG 챕터 거리 451c이에요. 그리고 어떨 땐 런던 NW2 5NG 윌스
든 챕터 거리 451c라고 쓰기도 하죠."

149. 
My book was approximately 25cm x 35cm x 1cm so it 
couldn't be hidden in a very small place… 
Then I detected in the utility room.
Then I detected in the dining room.
Then I detected in the living room.
…

Which meant that the only room left to detect in was 
Father's bedroom… The other box was an old cardboard 
box that is called a shirt box because people used to buy 
shirts in them. And when I opened the shirt box I saw my 
book was inside it.

잃어버린 자신의 소설책을 아빠의 셔츠 상자 속에서 발견함.

나는 시계를 계속 차고 있어야 몇 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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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칙으로 표현하거나 소설의 장 번호를 자신이 좋아하는 소수로 

표현하는 점이 그렇다. 또한 마음의 평온함을 찾기 위해 머릿속으로 숫자계산을 

끊임없이 하고,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그것을 수치적인 단위로 받아들인다.  

 

Graphic���������	
��������������������  Motif 와���������	
��������������������  Visualization���������	
��������������������  

소설에 등장하는 단서를 토대로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모티프를 개발한다. 모티프는 크게 1 숫자를 이용한 그래픽, 2 규칙과 

질서를 활용한 패턴, 3 그래픽 모티프가 개입한 오브젝트와 패턴, 4 추리과정을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네 가지 방향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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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숫자를 이용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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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27 64 125  
216 343 512 729  
1000 1331 1728  
2197 2744 3375  
4096 4913…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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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과 질서를 활용한 패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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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픽 모티프가 개입한 오브젝트와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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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리과정을 그래픽으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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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각 모티프가 활용된 공간; 연장된 파라텍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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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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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6���������	
��������������������  그래픽���������	
��������������������  모티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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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에���������	
��������������������  대입���������	
��������������������  

 

책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개발한 그래픽 모티프는 소설의 주인공의 캐릭터와 

그의 인물이 시각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북콘텐츠를 기본으로한 그래픽 모티프를 책이라는 형식적 매체에 얽매이지 

않고 공간으로, 다른 형태의 그래픽 매체로 전환을 한다. 그래픽 모티프를 

가상의 ‘크리스토퍼의 방’이라는 공간에 대입하는 과정은 매체의 경계를 허물고, 

책의 시각화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파라텍스트의 확장이고, 또 독서경험의 연장이다. 방이라는 공간의 

설정을 통해 방에 있을 법한 오브젝트를 정하여 그 그래픽을 콘텐츠에서 

끌어온다. 액자나 시계, 달력 등 방 안에 있는 실제의 사물에 그래픽 모티프를 

대입하여 재해석한다. 크리스토퍼의 방이라면 있었을 법한 사물들의 형태를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석한 그래픽을 통해 구성하는 것이다. 소설 안에 등장하는 

공간을 크리스토퍼 
방이라고 상정하고,
그래픽 모티프와 
소설 속 오브젝트를 설치

컨텐츠를 바탕으로 
소설 주인공을 표현

그래픽

모티프 개발
크리스토퍼의 방

시각 모티프를 공간에 대입

크리스토퍼의 방

1 액자

2 시계
3 달력
4 소설책

구체적인 오브젝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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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가 쓰는 소설책과 그가 좋아하는 숫자들을 이용한 패턴을 이용하여 

방이라는 공간에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의 세계를 직접 확장시키는 작업이다. 

 

1.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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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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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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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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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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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의 소비사회 속에서 책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달리 

책에 어떤 기호적인 이미지가 생겨나고 그것이 디자인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비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고,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텍스트와 파라텍스트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책에 상품성이 개입되는 과정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였고, 또 환경과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적인 

오브젝트로서 책을 파악하였다. 

 

소비사회에서 상품성이 강조될 수록 책이 놓여지는 공간과 맥락이 다양화되고 

있었다. 이는 넓게는 독자들의 책을 구입하고 경험하는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사회에 속에 책이 가지고 있는 

역할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책과 만나는 경험을 다양화하고 폭넓히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책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새로운 경험의 과정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작업으로 연결시켰다. 종이책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나 감정이 무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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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연계하여 풍부한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텍스트를 

가지고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파라텍스트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컨텐츠를 책이라는 물성에 구애받지 않고 시각화, 

현실화 하는 과정은 파라텍스트가 한 단계 연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책과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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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of Book Contents 
for Expansion of Reading Experience 
: Based on the Concept of Para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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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gard to development and existence of human civilization, a book is much more 

than a mere object holding intellectual values to be utilized. Books are the foundation 

of education, and they have been playing the role of a pathway through which people 

are inspired. Before printing technology was developed, books were the exclusive 

property of certain classes of people, but they had become easily accessible as mass 

production became feasible world-wide. In the past, the importance of a book was 

placed on its contents and literary values; however, in today's consumer society, the 

importance lies not only in the contents and meanings, but also in the material itself 

and in the context in which it is published, and those are the key factors to determine 

a book's commercial values. 

  

As Jean Baudrillard points out in his book "The Consumer Society", consumers of 

modern times never consume the product itself. People pay for a product whose 

images or symbols are appealing beyond its primary functions or objectives. As the 

consumer society emerges, books also have become inevitable of newly emerged 

standards, such as consumer values and marketability. A book's contents and countless 

other peripheral aspects that exist to help deliver the contents, such as the book design, 

name value of the publishing company, and marketing techniques, are intertw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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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lex manner to create the product value of a book. The library concept which is 

actively adopted by enterprises in order to elevate brand values, as well as the 

equipment of books for customers in multi-brand fashion stores or retail shops are the 

examples of books being consumed in a different manner as they have been in the 

typical bookstore setting. 

  

A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books becomes diversified, consequently, the overall 

reading experiences of readers are more and more influenced by it. Different readers 

can possibly experience their own distinctive narratives around a single identical book 

depending on where they initially meet the book, and on the stand point through 

which they decide to purchase and open up the book. The paratext, which refers to 

everything other than the text created by the author, mostly functions within the book 

itself, and consists of the title, name of the author, book review, and the book design 

which includes other physical formats such as book size and layout. Analyzing the 

paratext in relation to reading activity, it can be established that the paratext is what is 

experienced before the actual text, and that it plays the role of a pathway through 

which the readers get to know better about books. Hence the evolution of the 

consumer society in the book market in various levels indicates that the scope of 

paratext is going through an extension beyond merely the elements of medium called 

a 'book'. 

  

The focal point of this research is the study of measures to broaden the reading 

experiences of reader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ntexts around books are being 

diversified in today's consumer society. To fulfill the main objectives of the study, 

development processes of visual language are examined from the paratext-viewpoint, 

and various spaces in which books are currently displayed and sold are analyzed via the 

consumer theory. Furthermore, the effects of book design on broadening reading 

experiences are analyzed in reference with a literary work; the book design, which adds 

visual imageries to the raw material called text in order to complete a book, should 

influence the reading experiences of readers. With the book design, the emotions and 

impressions aroused by the book can become visibly tangible, and there is a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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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that this visualization can enable richer and fuller reading experiences. 

Visualization of contents,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 traditional notion of the 

"book" that is composed of words and little images, can be understood as the paratext 

evolved onto another level, and this can be significant in term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book and its readers. 

 

Keywords : Paratext, Consumption Society, Object, Commercialized Books, Reading 

Experience, Expansion 

Student Number : 2012 - 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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